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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00:00:11,397 --> 00:00:18,004
여러분 안녕하세요? 손혜연 선생님입니다. 우리 오늘은 저번
시간에 이어서 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

2
00:00:18,028 --> 00:00:26,247
저번 시간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
시간에는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참고로

3
00:00:26,271 --> 00:00:34,499
이번 시간까지 하면 우리 화학Ⅱ의 대단원 첫 번째 단원이
끝나게 됩니다. 조금 힘내서 우리 용액에 대해서 얘기를

4
00:00:34,523 --> 00:00:44,001
마무리해볼게요. 자, 일단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묽은 용액의
성질이라고 단원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. 그 묽은 용액의

5
00:00:44,025 --> 00:00:57,480
성질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얘기할 모든 성질을 포괄하는
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. 일단 우리가 오늘 다룰

6
00:00:57,504 --> 00:01:04,531
용액은 묽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. 묽은 용액은
사실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죠. 그 기준이 분명하지는

7
00:01:04,555 --> 00:01:12,249
않고요. 너무 이렇게 찐득찐득 점성이 있는 그런 용액을
의미하지는 않는다. 그냥 우리가 주변에 있는 볼 수 있는

8
00:01:12,273 --> 00:01:20,533
수용액들을 대부분 묽은 용액이라고 한다. 이 정도만 얘기를
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그 얘기할 성질들이 총 네 가지가

9
00:01:20,557 --> 00:01:29,527
등장을 할 텐데 그 네 가지 성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
바로 총괄성이라는 개념이에요. 자, 이 총괄성이라는 개념이

10
00:01:29,551 --> 00:01:39,016
뭔지 얘기를 하려면 잠깐 우리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했던
복습을 해보려고 해요. 우리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

11
00:01:39,040 --> 00:01:48,026
얘기를 했었냐면 보일 법칙, 샤를 법칙,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런
법칙들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에 대해서 같게

12
00:01:48,050 --> 00:01:56,623
적용됐었던 거 기억하시나요? 묽은 용액도 마찬가지인데요.
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든 포도당을 녹이든 뭐 여러 가지



file:///F/...019년 강남인강/201905 자막검수완료파일(SRT)/개념특강 pdf/20190529화학II 개념특강 05강.txt[2019-07-29 오후 3:15:55]

13
00:01:56,647 --> 00:02:06,377
용질을 녹일 수가 있는데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용질의
숫자만에 의해서 성질들이 결정되는 걸 보고 우리가 용액의

14
00:02:06,401 --> 00:02:22,799
총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용질의
종류랑 상관이 없다라는 포인트인데요. 우리는 종류 즉 얘가

15
00:02:22,823 --> 00:02:30,021
이제 설탕이 1개 있냐, 포도당이 1개 있냐? 이게 중요한 게
아니라 몇 개씩 있느냐? 그 입자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.

16
00:02:30,045 --> 00:02:47,432
입자의 수에 따라서 이제 용액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오늘
얘기할 거는 물리적 성질들인데 그 물리적 성질들의 크기가

17
00:02:47,456 --> 00:02:55,795
입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. 그러니까
총괄성이라는 의미가 모든 용액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는

18
00:02:55,819 --> 00:03:04,744
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모든
용액에 대해서 이제 용액이 같은 용매를 가지기만 한다면 이제

19
00:03:04,768 --> 00:03:20,277
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용질의 종류에 관계가 없는 거고 같은
용매에 대해서는이라는 조건은 맞춰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

20
00:03:20,301 --> 00:03:28,740
우리는 입자의 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도를 저번
시간에 배운 걸 이용해서 오늘 성질을 계산을 좀 해볼 거고요.

21
00:03:28,764 --> 00:03:39,860
자,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의를 해줄 부분이 있어요. 이제
화학Ⅱ에서 문제화될 때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해질인

22
00:03:39,884 --> 00:03:48,715
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. 우리가 용질의
경우에 전해질이라라면 걔는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게

23
00:03:48,739 --> 00:04:04,757
되죠. 즉 물속에 녹았을 때 얘네들이 넣어준 몰수보다 더 많은
입자를 만들어낸다.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
24
00:04:04,781 --> 00:04:14,421
자, 그러면 이렇게 전해질을 녹여주었을 때 그 용액의 성질을
결정하는 거는 내가 녹여줄 물질의 몰수가 아니라 실제로

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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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4:14,445 --> 00:04:29,967
녹아서 만들어진 이온의 몰수가 용액의 성질을 결정을 합니다.
그래서 이온의 몰수가 이제 성질을 결정을 한다. 그래서

26
00:04:29,991 --> 00:04:41,395
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보고 갈게요. 만약에 선생님이 NaCl
우리 염화나트륨 대표적인 전해질인데 얘를 1몰 용해를

27
00:04:41,419 --> 00:04:50,741
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
100% 이온화해서 나트륨이온도 1몰을 만들 거고 염화이온도

28
00:04:50,765 --> 00:05:00,624
1몰을 만들 거예요.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다 물에 녹아서
이온화를 했다면 이온은 총 2몰 존재하는 게 되겠죠. 그래서

29
00:05:00,648 --> 00:05:11,143
총 이온 수가 2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액의 성질 이제
물리적 성질을 계산을 할 때는 얘가 마치 2몰 있는 걸로 계산을

30
00:05:11,167 --> 00:05:19,230
해줘야 정확한 물리적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.
만약에 CaCl₂ 염화칼슘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

31
00:05:19,254 --> 00:05:28,553
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온화했을 때 만약에 1몰을
이온화 시킨다면 칼슘이온이 1몰 생성이 될 거고 그리고

32
00:05:28,577 --> 00:05:38,111
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2몰이 생성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얘
같은 경우에는 이온화했을 때 이온이 총 3몰 생성이 될 거예요.

33
00:05:38,135 --> 00:05:45,912
자, 그렇다면 우리는 용액의 성질 계산할 때 3몰의 입자가 녹아
있다라는 걸로 계산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주의를

34
00:05:45,936 --> 00:05:56,354
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온의
몰수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

35
00:05:56,378 --> 00:06:05,956
같고 자, 지금 이 총괄성에 대해서 기억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
지금부터 얘기하는 네 가지 물리적 성질에 한번 적용을

36
00:06:05,980 --> 00:06:18,896
시켜볼게요. 자, 우리가 얘기할 첫 번째 용액의 성질은 용액의
증기 압력 내림이라는 성질이에요. 자, 우리가 증기 압력이라는

37
00:06:18,920 --> 00:06:28,7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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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질은 액체 얘기할 때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었죠. 자, 이제
용액을 만들게 되면 그 액체의 증기 압력이 조금 값이 변하게

38
00:06:28,815 --> 00:06:37,753
되는데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.
자, 일단 우리 증기 압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복습을

39
00:06:37,777 --> 00:06:48,625
해볼게요. 우리 증기 압력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굉장히
중요했었죠.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넣고 얘를 가만히

40
00:06:48,649 --> 00:07:01,031
놔두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증발을 해서 증기 입자들을
만들게 되는데 이 증기 입자들이 다시 이렇게 액체로 들어오는

41
00:07:01,055 --> 00:07:10,517
응축과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룰 때 이 증기 입자들의 압력을
우리 증기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

42
00:07:10,541 --> 00:07:19,641
이제 액체가 아니라 얘를 용액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. 여기에
이제 순수한 액체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물질들을 녹여서

43
00:07:19,665 --> 00:07:29,800
혼합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액체가 용액으로
변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성이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.

44
00:07:29,824 --> 00:07:43,781
자, 일단 우리 용질 입자가 용해되어서 이제 용매 군데군데에
섞여 있게 되면 용매가 증발하는 거를 방해한다고 볼 수가

45
00:07:43,805 --> 00:07:54,320
있어요. 자,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용매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
여기에 예를 들어 용질 입자들이 군데군데 껴있다고 한번

46
00:07:54,344 --> 00:08:06,360
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우리 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
용질들이 껴있기 때문에 용매 입자들이 증발을 하는 표면이 더

47
00:08:06,384 --> 00:08:15,114
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 이제
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은 표면에서 인력을 끊고 달아나는

48
00:08:15,138 --> 00:08:22,693
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표면을 용질
입자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

49
00:08:22,717 --> 00:08:38,512
이 용질 입자들이 용해가 되면 용매 분자의 증발을 방해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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됩니다. 자, 그러면 증발을 방해하게 되니까 생성되는 증기의

50
00:08:38,536 --> 00:08:53,774
분자수가 어떻게 될까요? 더 적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얘는 증기
분자수가 더 감소하게 되면서 평형에서의 증기 압력이 더

51
00:08:53,798 --> 00:09:04,904
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돼요. 자, 그래서 우리 용액을
만들게 되면 용매의 증기 압력이 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

52
00:09:04,928 --> 00:09:12,826
증기 압력 내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증기
압력이 얼마큼 내려갔냐? 그 크기가 우리한테 중요하겠죠.

53
00:09:12,850 --> 00:09:25,321
그래서 이 증기 압력 내림 같은 경우에는 뭐에 비례하냐면
몰분율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.

54
00:09:25,349 --> 00:09:33,046
우리가 저번 시간에 용액의 농도를 얘기할 때 네 가지 농도를
얘기했었어요. 이제 퍼센트, 몰농도, 몰랄농도, 몰분율 이렇게

55
00:09:33,070 --> 00:09:44,993
네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중에서 증기 압력 내림 같은 경우에는
이 수에만 비례를 해요. 표면에 있는 전체 몰수 분의 용매가

56
00:09:45,017 --> 00:09:55,157
몇 개나 있냐 이렇게 개수 비율에 따라서 증기 압력을 내려가는
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증기

57
00:09:55,181 --> 00:10:09,105
압력 내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분율에 일단 비례한다라는
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식을 써준다면 우리

58
00:10:09,129 --> 00:10:22,008
용액의 증기 압력이 원래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증기 압력보다
좀 더 내려가게 되겠죠. 그런데 이제 내려가는 정도가 누구에

59
00:10:22,032 --> 00:10:35,236
비례하게 되냐면 이제 곱해주는데 우리가 몰분율을 이렇게 χ로
나타내주게 되거든요. 이 용매의 몰분율을 곱해서 이렇게

60
00:10:35,260 --> 00:10:46,016
용액의 증기 압력을 계산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
우리가 몰분율을 계산을 해주어야 용액의 증기압을 계산해줄

61
00:10:46,040 --> 00:10:57,454
수가 있는데 이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라울 법칙이라고 얘기를
해요. 자, 라울 법칙은 증기 압력 내림이 몰분율에 비례한다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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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
00:10:57,478 --> 00:11:06,351
거 기억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용매가 많으면 많을수록
즉 이제 용질이 적어지게 되면 용매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.

63
00:11:06,375 --> 00:11:13,955
그래서 용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용액의 증기 압력이
커지고 용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 용질이 많아지면

64
00:11:13,979 --> 00:11:23,290
방해를 많이 하게 되니까 증기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
이제 용질이 많아지면 용매의 몰분율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

65
00:11:23,314 --> 00:11:32,077
용액의 증기압도 같이 작아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
됩니다. 사실 이 라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화학

66
00:11:32,101 --> 00:11:41,914
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
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도 PV=nRT를 만족하면 이상기체야라고

67
00:11:41,938 --> 00:11:49,384
어떤 여러 가지 근사를 통해서 이상기체라는 걸 정의를
했었었죠. 라울 법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상용액을

68
00:11:49,408 --> 00:11:58,794
정의하는 법칙이에요. 그래서 이제 라울는 법칙을 잘 따른다면
우리는 얘를 이상용액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사실

69
00:11:58,818 --> 00:12:06,120
이 이상용액 얘기 같은 경우에는 화학Ⅱ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
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라울

70
00:12:06,144 --> 00:12:14,693
법칙은 그냥 증기 압력 내림을 결정짓는 어떤 법칙이다라고만
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증기 압력

71
00:12:14,717 --> 00:12:23,384
내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분율이 중요하다라는
거 하나 정리를 해보았고요. 우리 그다음 성질로 한번 넘어가

72
00:12:23,408 --> 00:12:36,531
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다음 성질은 바로 이제 끓는점과 어는점에
대한 건데요. 끓는점은 올라가고 어는점은 내려가는 그런

73
00:12:36,555 --> 00:12:49,586
현상이 나타나요. 얘네들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일단
용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증기 압력이 내려간다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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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
00:12:49,610 --> 00:12:57,500
얘기를 했었어요. 사실 이 증기 압력이 내려가는 거를 이해를
잘 한다면 끓는점 오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같이 이해를

75
00:12:57,524 --> 00:13:08,668
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액체에서 얘기를 했던 증기 압력 곡선을
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. 자, 우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

76
00:13:08,692 --> 00:13:23,198
증기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압력을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.
자, 우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발이 점점 활발해졌기 때문에

77
00:13:23,222 --> 00:13:31,763
증기압 곡선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곡선 그렸던 거
기억하실 거예요. 자, 우리 그러면 이 노란색 곡선을 순수한

78
00:13:31,787 --> 00:13:42,590
용매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그렇다면
만약에 여기에 조금 용질을 타서 용액을 만든다면 이 곡선은

79
00:13:42,614 --> 00:13:50,576
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요? 조금 전에 증기 압력 내림 현상을
우리가 배우고 왔기 때문에 바로 얘를 조금만 내려줘서 그리면

80
00:13:50,600 --> 00:14:02,920
되겠죠. 용액을 만들게 된다면 얘의 모든 지점에서 모든
온도에서 증기압이 조금씩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용액을

81
00:14:02,944 --> 00:14:11,542
만들면 조금 더 이렇게 아래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
우리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렇게

82
00:14:11,566 --> 00:14:19,972
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끓는점이랑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.
자, 우리 끓는점의 정의는 어떻게 되었었나요? 우리 이제 증기

83
00:14:19,996 --> 00:14:28,873
압력 이용해서 끓는점 정의할 수 있었었죠. 끓는점은 증기압이
외부의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를 끓는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

84
00:14:28,897 --> 00:14:43,257
일반적으로 우리 외부 압력은 1기압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
이렇게 1기압을 쭉 그어주게 된다면 순수한 용매의 끓는점은

85
00:14:43,281 --> 00:14:54,538
여기에 이렇게 찍히게 됐었죠. 자, 그런데 지금 증기 압력이
내려가게 되었어요. 용액을 만드니까 증기 압력이 내려가니까

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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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4:54,562 --> 00:15:03,000
끓는점도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. 자, 얘가
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외부의 압력과 증기압이

87
00:15:03,024 --> 00:15:10,964
같아지는 이 지점은 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나요? 그렇죠.
우리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용액 같은

88
00:15:10,988 --> 00:15:24,204
경우에는 용매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현상이 나타나게
됩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끓는점이 더 오르게 되는데

89
00:15:24,228 --> 00:15:31,937
얘를 끓는점 오름 현상이라고 얘기한다. 자, 그러면 이제 왜
끓는점이 오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증기 압력과 이렇게 연결

90
00:15:31,961 --> 00:15:41,299
지어서 여러분이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
이 어는점 내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증기 압력만 가지고

91
00:15:41,323 --> 00:15:49,297
설명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상평형 그림이랑 열역학적인
많은 배경지식들을 배워야 돼서 화학Ⅱ에서는 어는점 내림을

92
00:15:49,321 --> 00:15:57,272
단순하게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얘는 그냥
짝지어서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는점 자체는

93
00:15:57,296 --> 00:16:04,936
조금 더 이제 내려가게 돼요. 자, 그런데 이 끓는점 오름과
어는점 내림이 얼마큼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계산을 하는 게

94
00:16:04,960 --> 00:16:17,381
중요하겠죠.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몰랄농도에 비례해서
끓는점과 어는점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됩니다. 우리가 식을

95
00:16:17,405 --> 00:16:30,860
어떤 식으로 쓰게 될 거냐면 ΔTb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텐데
이 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변화량을 의미를 해요.

96
00:16:30,884 --> 00:16:38,538
그래서 꼭 여기서가 아니라 앞으로 Δ라는 기호를 굉장히 많이
쓸 텐데 Δ는 변화, 그럼 여기에서 Tb는 뭐를 의미하냐? T는

97
00:16:38,562 --> 00:16:46,698
온도를 의미하고요.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boiling point 우리
끓는점을 의미를 하거든요. 자, 끓는점의 변화량이라고 해석을

98
00:16:46,722 --> 00:16:57,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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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끓는점의 변화량은 뭐에 비례를
하게 되냐면 Kb×m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.

99
00:16:57,027 --> 00:17:12,723
여기에서 우리 Kb라고 하는 거는 몰랄오름상수라고 얘기를
하고 m이라고 하는 거는 몰랄농도를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

100
00:17:12,747 --> 00:17:22,800
이 끓는점이 얼마큼 변했느냐라는 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
이 용액의 몰랄농도 계산해서 이제 넣어주시고요. 몰랄오름상수

101
00:17:22,824 --> 00:17:31,236
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문제에서
주어질 거예요. 몰랄오름상수 같은 경우에는 용매에 따라서

102
00:17:31,260 --> 00:17:40,768
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의
몰랄오름상수가 있고요. 에탄올의 몰랄오름상수 이런 식으로

103
00:17:40,792 --> 00:17:51,361
용매가 결정짓는 상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교재에
여러분 19페이지를 봐주시면 용매에 따른 몰랄오름상수가

104
00:17:51,385 --> 00:17:58,364
몇 가지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
몰랄오름상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는점도 계산을 해야

105
00:17:58,388 --> 00:18:07,790
되기 때문에 몰랄내림상수도 필요하겠죠. 그래서 어는점 내림을
또 본다면 f는 이제 freezing point여서 이제 어는점 내림의

106
00:18:07,814 --> 00:18:16,424
변화량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. 얘는
몰랄내림상수를 이제 Kf라고 표시를 할 거고 거기에 몰랄농도를

107
00:18:16,448 --> 00:18:31,590
곱해주게 됩니다. 몰랄내림상수 역시 이제 용매가 결정을 해요.
자,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이번 시간 처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

108
00:18:31,614 --> 00:18:40,044
거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걸 우리가
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. 우리가 용액의 총괄성이 물에다가

109
00:18:40,068 --> 00:18:48,803
이제 포도당을 넣든 설탕을 넣든 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
농도만 같다면 같은 물리적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거였죠.

110
00:18:48,827 --> 00:18:57,298
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몰랄오름상수랑 몰랄내림상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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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매가 결정한다 그랬죠. 그러면 내가 어떤 용질을 사용했든

111
00:18:57,322 --> 00:19:06,634
이 상수는 변하지 않을 거고 내가 어떤 용질을 사용했든 역시
이 몰랄농도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

112
00:19:06,658 --> 00:19:16,420
그래서 이런 식 자체가 용질의 종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
때문에 용액의 총괄성을 잘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

113
00:19:16,444 --> 00:19:27,307
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끓는점
오름이랑 어는점 내림을 결정짓는 것은 이제 몰랄농도이다라는

114
00:19:27,331 --> 00:19:34,457
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이게 다 듣고
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금만 다시 한번

115
00:19:34,481 --> 00:19:42,414
정리하고 가자면 증기 압력 내림은 몰분율이었고요. 그리고
끓는점, 어는점의 변화는 몰랄농도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.

116
00:19:42,438 --> 00:19:55,903
자,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다음 성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
그다음 성질은 또 다른 농도에 비례해서 변하게 돼요. 끝까지

117
00:19:55,927 --> 00:20:05,389
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면서 따라와주세요. 자, 마지막 용액의
성질은 우리 삼투압이라고 하는 성질입니다. 사실 여러분이

118
00:20:05,413 --> 00:20:14,576
삼투라고 하는 현상을 중학교 때 아마 잠깐 들어보셨을 텐데요.
이 삼투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아마 좀 지금 기억이 안 나는

119
00:20:14,600 --> 00:20:24,223
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삼투가 도대체 뭔지 그럼 삼투압이
뭔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

120
00:20:24,247 --> 00:20:34,031
일반적으로 이제 삼투라는 현상을 얘기할 때 이런 U자관을
많이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요. 여기에 삼투라는 현상이

121
00:20:34,055 --> 00:20:47,139
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투막이라는 막이 필요해요.
자, 반투막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막을

122
00:20:47,163 --> 00:20:55,645
우리가 반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아주 작은
구멍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작은 분자들은 통과를 시킬 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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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
00:20:55,669 --> 00:21:02,802
있고요. 큰 분자들은 통과를 못 시키는 그런 막이라고 생각을
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용액 조건을

124
00:21:02,826 --> 00:21:12,922
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
분자죠. 그래서 물은 통과가 보통 가능한 조건이고 예를 들어

125
00:21:12,946 --> 00:21:21,685
설탕 이런 거 생각해볼까요? 설탕 분자는 물에 비해서 굉장히
크기가 커요. 그러면 설탕 분자는 이 반투막을 통과를 하기가

126
00:21:21,709 --> 00:21:37,506
되게 어렵겠네요. 그래서 얘는 크기가 작은 분자만 통과한다.
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분자라는 게 용매

127
00:21:37,530 --> 00:21:45,906
분자를 많이 의미를 합니다. 물론 늘 성립을 하는 건 아니지만
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용매가 주로 통과를 한다라고 이해를

128
00:21:45,930 --> 00:21:57,828
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
삼투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고농도와 저농도의 용액이 맞닿았을

129
00:21:57,852 --> 00:22:10,411
때 생기게 돼요. 자, 왼쪽이 고농도, 우리 오른쪽이 저농도라고
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저농도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순수한

130
00:22:10,435 --> 00:22:19,195
물만 있다. 또는 순수한 용매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같은
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고농도랑

131
00:22:19,219 --> 00:22:26,899
저농도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
상대적인 물의 양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. 자, 우리

132
00:22:26,923 --> 00:22:34,642
고농도라고 한다면 용질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
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은 더 어디에 많은 걸까요? 그렇죠.

133
00:22:34,666 --> 00:22:45,054
저농도에 더 물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
물은 많은 곳에서 더 적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고 볼 수가

134
00:22:45,078 --> 00:22:56,184
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농도가 같아지고 싶어
하기 때문에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용매 분자들이 이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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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
00:22:56,208 --> 00:23:02,465
할 거예요. 사실 이제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
방법이 있죠. 용질 분자가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용매 분자가

136
00:23:02,489 --> 00:23:09,722
이동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구멍들이 크게 뻥뻥뻥
뚫려 있다면 용질도 이동하고 용매도 이동해서 이제 같아질

137
00:23:09,746 --> 00:23:19,439
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용질은 이동을 못하고 용매만 이동을
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용매만 이동을 해서 지금 농도를 최대한

138
00:23:19,463 --> 00:23:27,908
같게 만들고 싶어 해요.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물은 어디로
가야 농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줄 수가 있을까요? 그렇죠.

139
00:23:27,932 --> 00:23:39,349
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해주어야 농도가
더 비슷해질 수가 있겠죠.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

140
00:23:39,373 --> 00:23:52,768
되냐면 이 양쪽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돼요. 자, 왼쪽 같은
경우에는 물이 더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제 물이

141
00:23:52,792 --> 00:24:00,580
높아지게 될 거고 수면이 높아지게 될 거고 오른쪽 같은
경우에는 물이 빠져나갔죠. 물이 빠져나가서 더 수면이

142
00:24:00,604 --> 00:24:09,770
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렇게
되었을 때 농도가 실제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을 하게

143
00:24:09,794 --> 00:24:20,066
될까요? 그렇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물이
가다 보면 점점 누구의 방해를 받게 되냐면 왼쪽에 생기는

144
00:24:20,090 --> 00:24:30,256
물기둥의 방해를 받게 돼요. 지금 여기에서 생기는 물의
높이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지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

145
00:24:30,280 --> 00:24:41,860
이만큼 물이 이동을 해서 멈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
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왼쪽에 지금 이만큼의 물기둥이 더

146
00:24:41,884 --> 00:24:51,396
얹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지금 오른쪽은 물이 이렇게
줄어들었기 때문에 자, 그렇다면 왼쪽에 얹어진 물기둥이

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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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24:51,420 --> 00:25:02,094
이 오른쪽에서 물이 이동하는 거를 막고 꾹꾹 눌러서 물
더 오지마라고 방해를 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.

148
00:25:02,118 --> 00:25:12,206
자, 그러면 물은 지금 아직 농도가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
더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 물기둥이 눌러주는 압력 때문에

149
00:25:12,230 --> 00:25:21,981
더 이동을 못하게 되죠. 자,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
삼투압이 정의가 되는데 일단 하나씩 정의를 한다면 삼투현상은

150
00:25:22,005 --> 00:25:30,423
물이 이동하는 현상 자체를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.
자, 그럼 삼투압은 뭐냐? 이 삼투현상을 막아주는 압력을

151
00:25:30,447 --> 00:25:48,314
삼투압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. 정리하고 갈게요. 삼투는
이제 조건이 필요한 게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

152
00:25:48,338 --> 00:26:04,272
용액이 있을 때 용매 분자가 이동하는 것 자체를 보고 우리가
삼투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

153
00:26:04,296 --> 00:26:13,426
중학교 때 무슨 예시를 많이 봤을 거냐면 김장할 때 배추에
소금 뿌려 놓으면 배추에서 물 빠져나오죠. 그게 왜 그러냐면

154
00:26:13,450 --> 00:26:22,637
소금 뿌려 놓게 되면 우리 배추의 세포막이 반투막인데 소금이
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쪽은 농도가 되게 높아지죠. 그러면 배추

155
00:26:22,661 --> 00:26:31,969
안쪽은 저농도고 배추 바깥쪽이 고농도니까 안쪽에 있는 배추
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배추가 이제

156
00:26:31,993 --> 00:26:38,898
쪼글쪼글하게 숨이 죽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. 자, 이런 거
자체를 우리가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

157
00:26:38,922 --> 00:26:47,418
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물이 한도 끝도 없이 이동을
하느냐? 그게 아니고 물이 이동을 할 때 그 물을 못 오게

158
00:26:47,442 --> 00:27:01,470
막아주는 압력이 있다면 물이 더 이상 못 오게 되겠죠.
그 압력을 이제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삼투현상을 막기

159
00:27:01,494 --> 00:27:15,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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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필요한 압력이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
있는 이런 U자관이 굉장히 삼투압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

160
00:27:15,851 --> 00:27:25,223
될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의 이동이 멈췄다면 여기에서
삼투압은 얼마큼에 해당을 할까요? 그렇죠. 이 왼쪽 물기둥의

161
00:27:25,247 --> 00:27:36,561
높이가 삼투압에 해당이 될 거예요. 이만큼 왜냐하면 물기둥이
눌러주기 때문에 지금 물이 더 이상 못 오기 때문에 그럼

162
00:27:36,585 --> 00:27:45,414
물기둥이 많아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아, 삼투압이 크게 걸려
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

163
00:27:45,438 --> 00:27:54,344
지금 이 삼투압 얘기를 우리가 왜 했냐면 이 삼투압의 크기
자체가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. 우리

164
00:27:54,368 --> 00:28:11,154
삼투압을 앞으로 π라고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삼투압을 구하는
식을 한번 써보고 갈게요. 삼투압은 우리 π=C×R×T라는

165
00:28:11,178 --> 00:28:23,155
공식으로 구하게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C는 뭐를 의미하냐면
몰농도를 의미해요.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. 지금 이제 또 다른

166
00:28:23,179 --> 00:28:31,842
농도가 나왔어요. 증기 압력은 몰분율이었고요. 어는점이랑
끓는점은 몰랄농도였고요. 삼투압은 몰농도에 비례를 합니다.

167
00:28:31,866 --> 00:28:39,101
서로 다른 농도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죠. 그래서 몰농도에
비례를 하고 즉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

168
00:28:39,125 --> 00:28:48,988
그 삼투현상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다라고
봐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R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 상수죠.

169
00:28:49,012 --> 00:29:01,384
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체상수에 해당을 해요. 그리고 이제
여기에 있는 T도 이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온도가

170
00:29:01,408 --> 00:29:08,293
두 가지가 있었어요. 섭씨온도도 있고 절대온도도 있었죠.
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대문자 T로 썼기 때문에 이 T는

171
00:29:08,317 --> 00:29:18,228
절대온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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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농도×기체상수×절대온도 사실 좀 식이 복잡해 보일 수

172
00:29:18,252 --> 00:29:29,515
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랑 사실
같은 식이에요. 이게 왜 같은 식이냐?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

173
00:29:29,539 --> 00:29:37,771
이제 화학 전공해서 물리화학 쯤 되어야 이 식이 왜
같아지는지는 알 수 있지 그냥 어떤 형태이길래 얘가 PV=nRT가

174
00:29:37,795 --> 00:29:45,799
될 수 있는지 잠깐만 볼게요. 자, 우리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
뭐였나요? (몰수/부피)에 해당을 했었죠.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

175
00:29:45,823 --> 00:29:57,904
쓴다면 우리 π=(n/V)×R×T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. 자, 여기에서
우리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압력에 해당을 하죠. 그러면 이거를

176
00:29:57,928 --> 00:30:09,616
조금 바꾸면 πV=nRT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래서
우리가 앞에서 봤던 PV=nRT와 같은 형태의 식이 나타나는 것을

177
00:30:09,640 --> 00:30:20,004
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실 이 삼투압은 용액을 마치 기체
분자의 움직임이랑 같게 생각을 해서 나온 공식이다. 그냥

178
00:30:20,028 --> 00:30:29,077
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삼투압 공식을
외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이 공식의 이름도

179
00:30:29,101 --> 00:30:41,136
있는데 이 공식은 반트호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.
반트호프라는 사람이 삼투압을 구하는데 몰농도가 필요하다라고

180
00:30:41,160 --> 00:30:53,421
얘기를 해주어서 이런 식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
이 식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우리 네 가지 용액의

181
00:30:53,445 --> 00:31:01,620
물리적 성질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.
자, 지금 그런데 네 가지 성질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

182
00:31:01,644 --> 00:31:10,056
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두 다른 농도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
잘 매치를 시켜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앞에 얘기했던 용액의

183
00:31:10,080 --> 00:31:18,511
총괄성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. 지금 얘기한 모든 물리적
성질들은 어떤 용질을 썼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. 용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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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4
00:31:18,535 --> 00:31:28,858
몇 몰 들어 있느냐? 몇 개나 지금 용액에서 떠 있느냐? 라는
거에 대해서만 결정되는 성질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모든

185
00:31:28,882 --> 00:31:37,026
용액에 대해서 이거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단원
역시 약간 계산이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같이 문제 연습을

186
00:31:37,050 --> 00:31:46,668
하면서 적용하는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 간단
예제부터 먼저 같이 풀어볼 텐데요. 사실 이제 교재에서 어떤

187
00:31:46,692 --> 00:31:54,763
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어는점 내림 또는 끓는점 오름 아니면
삼투압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

188
00:31:54,787 --> 00:32:03,911
나와요.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분자량을 측정을 할 수
있는지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

189
00:32:03,935 --> 00:32:12,742
이 예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용액의 농도
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

190
00:32:12,766 --> 00:32:22,608
자, 우리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. 벤젠 5g에 나프탈렌
0.8g을 녹였대요. 그래서 용액을 만들었는데 그 용액의 어는점을

191
00:32:22,632 --> 00:32:32,696
측정을 했더니 -0.62℃ 이런 식으로 어는점이 측정이 된 거죠.
자,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프탈렌의 분자량을 측정을 계산을

192
00:32:32,720 --> 00:32:42,007
해주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을 해야
되냐면 어는점 내림 공식을 이용을 해서 벤젠의 이제 어는점이

193
00:32:42,031 --> 00:32:50,580
얼마큼 변했나 이걸 가지고 이제 역으로 나프탈렌의 분자량을
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 예제가 아마 좀 계산이

194
00:32:50,604 --> 00:32:59,255
숫자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
실제로 실험을 하면 이런 더러운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

195
00:32:59,279 --> 00:33:07,197
편이에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계산이 복잡할 때는 식을
세워서 한꺼번에 하나의 식을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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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
00:33:07,221 --> 00:33:15,082
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. 같이 접근을 해볼게요. 자, 일단
몰랄 농도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몰랄 농도를 어떻게 구할

197
00:33:15,106 --> 00:33:28,361
거냐면 우리 어는점 내림 그거 구하는 공식 가지고 적용을 해볼
거예요. 자, 우리 아까 어떤 식 썼냐면 어는점 내림의 그 크기는

198
00:33:28,385 --> 00:33:40,689
몰랄내림상수랑 몰랄 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. 이런 식으로
식을 썼어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지금

199
00:33:40,713 --> 00:33:51,215
어는점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. 원래
벤젠은 5.5℃에서 어는데 지금 용액을 만들었더니 -0.62℃에서

200
00:33:51,239 --> 00:34:03,796
얼었대요. 그러면 얘네들의 두 온도 차이를 나타내주어서 이제
6.12℃만큼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이제 ΔTf를 쓸 수가 있고요.

201
00:34:03,820 --> 00:34:15,518
자, 그러면 여기에서 Kf 몰랄내림상수는 여기
4.9℃·㎏/mol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단위까지 쓰도록

202
00:34:15,542 --> 00:34:29,212
하겠습니다. 4.9℃·㎏/mol 그리고 이제 몰랄 농도를 우리가
m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m을

203
00:34:29,236 --> 00:34:43,020
한번 나타내본다면 이 2개를 나누어서 쓸 수가 있겠네요.
그래서 m 같은 경우에는 우리 6.12/4.9 그리고 이제 ℃는

204
00:34:43,044 --> 00:34:53,519
없어지게 될 거고요. mol/㎏에 해당된다라고 몰랄 농도를 일단
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

205
00:34:53,543 --> 00:35:02,468
단계에서는 이 용액의 몰랄 농도가 이 숫자에 해당된다라는
거를 구해준 거고요. 자, 그럼 이 몰랄 농도를 가지고

206
00:35:02,492 --> 00:35:11,318
뭘 구해줘야 되냐면 나프탈렌의 분자량을 구해줘야 되겠죠.
자, 그러면 이 몰랄 농도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.

207
00:35:11,342 --> 00:35:23,706
자,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해주기 위해서 몰랄 농도
어떻게 계산했는지를 한번 좀 써볼게요. 얘는 순수한 용매의

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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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35:23,730 --> 00:35:37,805
질량을 이제 ㎏ 단위로 사용을 했었고요. 그리고 위에는 용질의
몰수 이렇게 해서 몰랄 농도를 구했었죠. 자, 그러면 여기에서

209
00:35:37,829 --> 00:35:45,621
용매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벤젠에 해당이 돼요. 벤젠 같은
경우에는 지금 5g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얘를 ㎏으로

210
00:35:45,645 --> 00:35:56,746
바꿔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0.005㎏ 이렇게 변환을 시켜줄
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용질의 몰수를 계산을 해주어야 되는데

211
00:35:56,770 --> 00:36:06,953
우리 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?
지금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질량으로 주어져 있는데 모든

212
00:36:06,977 --> 00:36:20,190
물질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몰수×화학식량이었어요. 그러면
우리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(질량/화학식량) 이렇게 구해줄

213
00:36:20,214 --> 00:36:26,622
수가 있겠죠. 여기서 나프탈렌은 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
화학식량에 분자를 대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

214
00:36:26,646 --> 00:36:37,946
자,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해준다면 우리 분자량을 M이라고 한번
놓아볼게요. 분자량을 M이라고 놓는다면 용질의 몰수는 0.8/M

215
00:36:37,970 --> 00:36:50,467
이렇게 놓아줄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위는
mol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이 숫자가 방금 우리가 앞에서

216
00:36:50,491 --> 00:37:05,133
얘기한 6.12/4.9mol/㎏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것
같고 그러면 단위는 모두 다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럼

217
00:37:05,157 --> 00:37:13,248
M에 대한 방정식이 지금 완성이 된 거네요. 우리가 결국
구해줘야 되는 거는 이 식에 들어 있는 M이기 때문에 M에

218
00:37:13,272 --> 00:37:31,151
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빼본다면
밑으로 뺄게요. M 같은 경우에는 4.9×0.8/6.12×0.005 이런

219
00:37:31,175 --> 00:37:40,397
식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계산기를
아마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숫자는 128.xxx

220
00:37:40,421 --> 00:37:48,893



file:///F/...019년 강남인강/201905 자막검수완료파일(SRT)/개념특강 pdf/20190529화학II 개념특강 05강.txt[2019-07-29 오후 3:15:55]

이렇게 나오는데 반올림을 해서 분자량이 대략 128 정도
나온다라는 거까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

221
00:37:48,917 --> 00:37:58,188
우리가 이제 구해주어야 될 나프탈렌의 분자량은 128에
해당한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

222
00:37:58,212 --> 00:38:07,078
방금 얘기한 묽은 용액의 성질이랑 앞에 단원에서 배운 용액의
농도를 결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할 수

223
00:38:07,102 --> 00:38:19,073
있으니까 주의해서 앞에 식과 우리 방금 오늘 배운 식 잘
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그러면 뒤로

224
00:38:19,097 --> 00:38:26,916
넘어가서 이제 실전 문제 연습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
하겠습니다. 역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등장하는 문제는

225
00:38:26,940 --> 00:38:36,282
조금 더 자료가 복잡하게 제시가 되죠. 자, 삼투에 관련된 우리
문제인데요.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U자관이

226
00:38:36,306 --> 00:38:45,656
등장을 해요. 여기 잘 보니까 25℃ 대기압에서 이제 (가)가
반투막으로 양쪽이 분리된 U자관이라고 되어 있고요. 왼쪽에는

227
00:38:45,680 --> 00:38:54,501
설탕 수용액 그리고 오른쪽에는 순수한 물이 들어 있는
상황입니다. 자, 그랬더니 지금 높이 차이가 생겼다라고 되어

228
00:38:54,525 --> 00:39:07,086
있어요. 자,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의 칸에 있는
순수한 물에서 설탕 수용액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을 했다

229
00:39:07,110 --> 00:39:16,945
즉 삼투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.
자, 그런데 이 높이 차이를 우리가 h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림

230
00:39:16,969 --> 00:39:27,201
(나)는 h가 0이 되도록 설탕 수용액에 가한 압력과 대기압의
합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h가

231
00:39:27,225 --> 00:39:40,482
0이 되도록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거꾸로 다시 물을 되돌려
놓기 위해서 왼쪽에 압력을 가해주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

232
00:39:40,506 --> 00:39:50,604
거죠. 그러면 우리 물기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압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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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야만 물기둥이 0이 되도록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.

233
00:39:50,628 --> 00:39:58,026
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시
용매가 이동할 수 있도록 압력을 걸어주는 거를 보고

234
00:39:58,050 --> 00:40:08,167
역삼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. 자, 여하튼 이 설탕 수용액에
가한 압력이랑 대기압의 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를 (나)

235
00:40:08,191 --> 00:40:20,676
그래프로 이제 주어져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x축이
이제 용매의 몰분율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면 오른쪽으로

236
00:40:20,700 --> 00:40:28,403
갈수록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농도가 점점
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용매가

237
00:40:28,427 --> 00:40:37,039
많아지는 거니까 용질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
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 용매의 몰분율이 1이라고 지금 되어

238
00:40:37,063 --> 00:40:46,612
있어요. 우리 용매의 몰분율이 1이라는 거는 여기 용매밖에
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순수한 용매 그러면 여기에서

239
00:40:46,636 --> 00:40:56,641
용매는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이 지점은 순수한
물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

240
00:40:56,665 --> 00:41:04,044
우리 이 순수한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양쪽에
순수한 물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? 삼투현상이 일어나지를

241
00:41:04,068 --> 00:41:12,616
않겠죠. 양쪽에 지금 농도가 둘 다 0인 상황이기 때문에
한쪽에서 물이 이동을 하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.

242
00:41:12,640 --> 00:41:21,609
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초에 물기둥이 생길 수가 없을 거고
우리 물기둥이 0이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걸어주어야 될

243
00:41:21,633 --> 00:41:33,893
압력도 없겠죠. 그러면 이 순수한 물일 때 즉 이 지점에서
π=0에 해당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

244
00:41:33,917 --> 00:41:45,420
있느냐? 이 P₀라고 주어진 거는 여기 π=0이니까 대기압에
해당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이 P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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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
00:41:45,444 --> 00:41:55,750
대기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, 우리 여기까지
일단 해석을 했으니까 보기로 넘어가서 조금 더 해석할 게

246
00:41:55,774 --> 00:42:04,084
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ㄱ 보니까 (가)의 평형
상태에서 온도를 높인다면 h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.

247
00:42:04,108 --> 00:42:14,661
자, 우리 여기에서 어떤 식을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
π=CRT라는 공식 하나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. 자, 여기에서

248
00:42:14,685 --> 00:42:26,299
뭘 의미하냐면 우리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
삼투압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. 자, 그러면

249
00:42:26,323 --> 00:42:36,770
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높이 차이가 일단 더 크게 나타났을
거다라는 의미이죠. 그래서 ㄱ은 우리 맞다라고 얘기를

250
00:42:36,794 --> 00:42:45,720
해주시면 되고요. ㄴ. (나)에서 대기압은 P₀기압이다라고 되어
있어요. 우리 P₀가 대기압인 거 아까 보고 왔는데 어떻게 봤냐면

251
00:42:45,744 --> 00:42:53,078
제일 끝에 지점 보고 왔었죠. 순수한 물일 때는 물기둥이
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P₀가 대기압인 걸 알 수가 있었고요.

252
00:42:53,102 --> 00:43:05,329
ㄴ도 맞고 ㄷ 보시면 (나)에서 우리 용매의 몰분율이 α일 때
π가 (P₁-P₀)기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. 지금 용매의 몰분율이

253
00:43:05,353 --> 00:43:17,615
α일 때 즉 여기 지점을 의미를 하는데요. 자, 여기에서 그러면
식을 써본다면 우리 P₁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한 압력 π랑

254
00:43:17,639 --> 00:43:31,234
대기압의 합인데 우리 대기압이 P₀라고 얘기를 했었었죠. 그러면
이 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P₁-P₀라고 우리가 새롭게 식을

255
00:43:31,258 --> 00:43:39,843
쓸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ㄷ에서 쓴 식과 맞다라는 거 볼 수가
있습니다. 그래서 ㄷ도 우리 맞는 보기로 체크를 해줄 수가

256
00:43:39,867 --> 00:43:48,457
있고 ㄱ, ㄴ, ㄷ 모두 다 맞으니까 ⑤번 정답으로 고를 수가
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묽은 용액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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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7
00:43:48,481 --> 00:43:58,092
성질까지 모두 정리를 마쳐 보았는데요. 우리 저번 시간과
이번 시간은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좀 문제가

258
00:43:58,116 --> 00:44:05,203
잘 안 풀리거나 농도 계산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반드시 저번
시간 내용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259
00:44:05,227 --> 00:44:13,622
자,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물질의 상태와 용액이라는 첫 번째
대단원을 끝냈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두 번째 대단원으로

260
00:44:13,646 --> 00:44:17,240
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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